
한국유리, 2대주주 NEAI 부상

한국유리의 대주주 일가가 보유지분을 외국계투자회사에 매각했다.

한국유리는 그 동안 이세훈 회장, 최영증 부회장, 김성만 사장 등 창업2세 3명이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해왔

으나 이세훈 회장이 보유주식 전량 11.46%와 동생인 이세헌 대표의 주식12.03%를 Northeast Asia Investment

에 양도했다.

이에 따라 NEAI는 최대 주주인 프랑스 생고방(40.22% 보유)에 이어 2대 주주로 떠올랐다.

1957년 창립된 한국유리의 경영은 1990년대까지 창업주인 최태섭 회장이 맡아오다 이세훈가로 넘어간 뒤

다시 생고방과 김성만 사장이 총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이세헌 대표와 공동대표이던 김성만 사장은 기존의 판유리 사업과 함께 용도에 따라 조명도가 달라지는 특

수유리를 개발해 미국에 수출하는 등 신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.

특히, 대주주의 변경으로 한국유리는 강화유리 및 특수유리사업에 더욱 치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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